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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한국은 IT 강국이라 불리고 있으며, 매년 IT 산업

인력이 1.8% 증가하고 있고, 전체 산업 인력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4.9%에 해당한다(MSIP, 2017). 또한, 

GDP의 IT 산업 생산 비중은 1993년 3.4%에서 2014

년 30.3%로 크게 증가하여(KOSTAT, 2017) 한국에

서 IT산업의 중요성을 대변하고 있다. 

IT 분야는 제조업과 사무직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사무직은 한국고용직업분류에서 정의한 정보를 생산

하고, 전달하는 과정에 관련된 직종으로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관련 직종을 의미하며(KEIS, 2009), 2017

년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 산업 특화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등을 포함한 개정안을 고시

하였다(KOSTAT, 2017).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사

업체노동실태현황에 의하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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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and the influencing factors of health habits such as smoking, 
drinking, and exercise on job stress among IT workers.

Methods: A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total of 300 people (30 persons per business place) at 10 IT work sites performing 
computer and information system tasks, and 275 data points were analyzed. The survey items were general characteristics,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employment type, physical burden, amount of drinking, smoking, exercise, and job stress.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non-regular workers showed higher smoking, exercise, and job 
stress than did regular workers by employment type, but exercise was not significant. Regular workers had a higher rate of drinking 
than non-regular workers. Second, the factors affecting alcohol drinking were gender and age, and factors affecting smoking were 
gender and employment type. Third, factors affecting job stress were annual income, long working hours, physical burden, and 
employment type.

Conclusion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employment patterns in smoking, drinking, and job stress managemen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deeply analyze what affects the health behaviors and job stress of IT workers and explore ways to mitigate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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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업, 컴퓨터 프로그램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

보서비스업의 경우 2015년 사업장 수 17만여 개, 종

사자수 28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MoEL, 2017). 

IT 사무직의 특징은 일반 직장인처럼 정시에 출근

하고 정시에 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밤을 새워 일하게 되어 장시간 근로와 

야간 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다. 2013년 IT 종사자 대

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평균 업종별 9.3시간

에서 10.2시간으로 주당 51.4시간에서 76.7시간까지 

분포하고 있었는데(KLSI, 2013), 이는 현재 법으로 

정해진 일 8시간, 주 40시간보다 장시간근로를 하는 

것이다. 또한, 야간근무일수는 3.8일까지 있다고 보

고되었다(KLSI, 2013). 

IT 분야는 다양한 기술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고, 

너무나 빠르게 신기술이 도입되고 있어 변화하는 환

경과 새로운 표준을 쫒아가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큰 직무스트레스를 느끼게 된다(Hahn & Lee, 2002). 

직무스트레스는 근로자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직무

만족도를 감소시키며, 다양한 신체적 질병을 발생시

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Lee et al., 2004), 근로자

의 건강관리를 위해 직무스트레스를 관리해야할 필

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IT 종사자의 질병을 예

측하는 중요 변수 중 하나가 직무스트레스라 하여

(Hahn & Lee, 2002) IT 종사자에게 있어 직무스트레

스 관리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한편 IT 분야의 종사자들은 기술력과 전문성이 뛰

어날 경우 여러 회사에서 스카웃 제의를 받아 사업

체를 자주 이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용형태가 

계약직인 경우가 많다(KLSI, 2013). 스카웃을 통한 

사업체 이동 시에는 현재의 근무조건이나 급여수준

보다 높은 조건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에 

따른 업무량의 증가로 직무스트레스가 높을 수도 있

다. 특히, 좋은 조건으로 이동을 하더라도 원하는 성

과를 발휘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지속되지 않고 종

료될 수 있기 때문에 고용불안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IT 분야의 특성상 직장 자체가 

신생하거나 소멸되는 경우가 많고, 사업장 자체의 변

동이 심하기 때문에(Cho & Lu, 2002) IT 분야에 근

무하는 직원들이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직과 같은 불안정한 고용조건은 근로자들의 

건강수준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Sohn(2011)의 보고

에 의하면 근무조건과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비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보다 주관적 건

강상태가 낮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Moscone et al. 

(2016)의 연구에서도 계약직인 경우 고용불안정성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다양한 정신적 건강

문제가 나타난다고 하여, 고용형태와 부정적인 정신

건강의 문제점을 서술하였다. Howard(2017)의 연구

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고용형태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해 연구하고 대비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는 근로

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Amick et al., 2016), 특히 IT 분야의 종사자처럼 전

문성을 바탕으로 보다 많은 연봉을 받기 위해 직장

을 이동하고 계약직의 형태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일

반 비정규직 근로자보다 업무에 대한 부담감과 직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T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고용형태에 따른 건강습관과 직무스트레스 수준의 

차이를 파악하고, IT 분야 종사자의 건강습관과 직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IT 

분야 종사자의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컴퓨터 및 정보 시스템 업무를 수행하는 

IT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에 동의한 10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1개 사업장당 30명

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총 30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

여 조사하였다. 이 중 설문에 응답한 대상자는 모두 

275명이어서 이들의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 자료수집방법

자료 수집을 위해 대상 사업장의 관리자에게 이메

일로 설문지를 발송하고 서면으로 조사목적과 조사

내용을 안내하였다. 조사에 동의한다고 한 10개 사업

장의 관리자에게 이메일로 설문지를 발송하였으며, 

각 사업장의 관리자가 사내 전산망을 통해 조사목적

과 조사내용을 안내하고 설문조사를 요청하였다. 설

문조사에 동의한 대상자들이 무기명으로 인터넷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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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응답하였다. 조사기간은 2012년 8월 1일부터 

31일까지이었다.

본 연구는 C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MC12QISI0098)

의 심의를 거쳐 진행하였다. 

3. 연구내용

연구내용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건강습관,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결혼상태, 학력, 연소득, 

주당근무시간, 육체적 부담정도, 고용형태에 관한 8

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중 고용형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였는데, 비정규직에는 시간제, 

계약직 등을 포함하였다. 

건강습관은 음주횟수, 흡연여부, 운동여부에 관한 

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음주 횟수는 한 달에 1번

미만, 한 달에 1번 정도, 한 달에 2~4번 일주일에 2

번 이상으로 횟수를 구분하였고, 음주유무에서 한 달

에 1번 정도는 ‘무’ 한 달에 2~4번 이상은 ‘유’로 구

분하였다. 흡연은 비흡연, 과거흡연, 현재 흡연으로 

구분하여 비흡연과 과거흡연은 흡연 ‘무’ 현재흡연은 

흡연 ‘유’로 구분하였다. 운동여부는 ‘한 달 동안 30

분 이상 땀에 젖을 정도의 운동을 얼마나 하였습니

까?’ 질문하여 주 3회 이상, 주 1~2회, 월 1~3회, 전

혀 하지 않음으로 구분하여, 운동유무는 전혀 하지 

않음은 ‘무’ 월 1~3회 이상은 ‘유’로 구분하였다. 

직무스트레스는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를 

활용하였다.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는 Chang 

et al.(2005)이 개발한 단축형 조사도구를 활용하였

다. 이 도구는 7개 영역의 2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분석하도록 되어 

있다. 조사 대상자의 평균값을 한국인 표준값보다 

높은 경우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구분하여 분

석하였다.

4. 분석방법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건강습관, 직무스트레스는 

빈도와 백분율로 파악하였고, 고용형태에 따른 일반

적 특성, 건강습관, 직무스트레스는 x2 test를 시행하

였다. 대상자의 건강습관과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

계분석은 SPSS 18.0을 이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고용형태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 중 정규직은 178명(64.7%), 비정규직은 

97명(35.3%) 이었다. 남자는 219명(79.6%), 여자는 56

명(20.4%) 이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일반적인 특성 중 연령과 연소

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은 30～39세의 분

포가 가장 많았는데 정규직은 46.6% 이었고, 비정규직

은 66.0% 이었다(p=.004). 연소득은 3,600～6,0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정규직은 

38.9% 이었고, 비정규직에서는 66.7%이었다((p<.001, 

Table 1). 

2. 고용형태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고용형태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건강습관과 직무스

트레스를 살펴보면 Table 2와 같다.

음주횟수는 한 달에 2회 이상 음주하는 경우가 정

규직은 71.2% 이었고, 비정규직은 59.8%로 정규직이 

유의하게 더 많았다(p=.036). 흡연을 하는 경우는 정

규직이 22.2% 이었고, 비정규직이 38.1%로 비정규직

이 유의하게 더 많았다(p=.007). 운동은 안하는 경우

가 정규직이 32.4%, 비정규직이 45.4%로 비정규직이 

더 많았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p=.106).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경우는 정규직이 23.9% 이었고, 

비정규직이 36.4%로 나타나 10% 유의수순에서 비정

규직이 더 높았다(p=.052). 

3. 연구대상자의 건강습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대상자의 건강습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로

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음주유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

수는 성별과 연령 이었다. 성별에서는 여성에 비해 

남성의 음주가 4.824배 더 많았고(p<.001), 연령에서

는 50대 이상보다 20～29세가 6.991배 더 많았다

(p=.023).

흡연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수는 성별과 고용

형태 이었다. 여성에 비해 남성에서 흡연하는 경우가 

10.285배 더 많았고(p<.001),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

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가 1.945배 더 많았다(p=.044). 

운동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수는 없었다.



374 정혜선ㆍ장원기ㆍ최은희

http://www.kiha.kr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ygiene, 2017: 27(4): 371-379

4. 연구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직무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수는 연소

득, 주당근무시간, 육체적 부담정도, 고용형태 이었

Characteristics Categories
Regular 

employees
Non-regular 
employees

x2 p

Gender Male 140(78.7) 79(81.4)
0.313 .576

Female  38(21.3) 18(18.6)

Age <30  33(18.5)  9( 9.3)

13.125 .004
30~39  83(46.6) 64(66.0)

40~49  49(27.5) 23(23.7)

50≤  13( 7.3)  1( 1.0)

Marital status Unmarried  84(47.7) 51(53.7)
0.654 .419

Married  92(52.3) 44(46.3)

Education level ≤ High school graduates   5( 2.9)  3( 3.1)

5.189 .075University graduates 145(82.9) 88(91.7)

University graduates <  25(14.3)  5( 5.2)

Annual income < 24 million won  24(13.7)  6( 6.5)

19.594 <.001
24~36 million won  55(31.4) 14(15.1)

36~60 million won  68(38.9) 62(66.7)

60 million won <  28(16.0) 11(11.8)

Working hours per week < 48 hours  91(52.0) 47(49.5)

0.163 .92248~60 hours  60(34.3) 34(35.8)

60 hours <  24(13.7) 14(14.7)

Bodily burden degree Hard  18(10.2) 11(11.3)

1.368 .505Normal  73(41.2) 46(47.4)

Not hard  86(48.6) 40(41.2)

Table 2. Health behaviors and job stress according to forms of employment 

Characteristics Categories
Regular 

employees
Non-regular 
employees

x2 p

Drinking Less than 1 times per month  29(16.4) 22(22.7)

8.538 .036
About 1 times per month  22(12.4) 17(17.5)

About 2~4 times per month  85(48.0) 29(29.9)

More than 2 times per week  41(23.2) 29(29.9)

Smoking Non-smoking 137(77.8) 60(61.9)
7.179 .007

Smoking  39(22.2) 37(38.1)

Exercise More than 3 times per week  27(15.3) 17(17.5)

6.126 .106
About 1~2 times per week  40(22.7) 15(15.5)

About 1~3 times per month  52(29.5) 21(21.6)

Nothing  57(32.4) 44(45.4)

Job Stress High  39(23.9) 32(36.4)
3.766 .052

Low 124(76.1) 56(63.6)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forms of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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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소득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에 비해 연소득

이 6,000 만원 이상인 경우 직무스트레스가 0.090배 

낮았다(p=.014). 주당 근무시간이 48시간 미만인 경

우에 비해 48～60시간인 경우 직무스트레스가 2.208

배 높았고(p=.041),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직무스

트레스가 8.853배 높았다(p<.001). 육체적 부담정도

가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비해 육체적 부담

정도가 크다고 생각하는 경우 직무스트레스가 5.259

Characteristics 
(criteria)

Categories
Drinking Smoking Exercise

OR 95% CI p OR 95% CI p OR 95% CI p

Gender (ref=female) Male 4.824 2.279-10.211 <.001 10.285 2.933-36.059 <.001 1.504 0.546-4.144 .429

Age (ref=50≤) 20~29 6.991 1.300-37.588 .023 2.412 0.380-15.306 .350 0.600 0.089-4.047 .600

30~39 1.678 0.449-6.277 .442 1.522 0.315-7.348 .601 0.653 0.140-3.040 .587

40~49 1.085 0.295-3.989 .093 1.306 0.281-6.069 .734 0.852 0.188-3.860 .835

Marital status
(ref=unmarried) Married 1.070 0.542-2.113 .844 0.659 0.326-1.331 .245 2.065 0.844-5.050 .112

Education level 
(ref=≤high school graduates)

University graduates 0.689 0.107-4.417 .694 0.401 0.069-2.333 .309 1.416 0.149-13.417 .762

University graduates< 1.713 0.215-13.625 .611 0.458 0.064-3.264 .436 0.692 0.053-8.984 .778

Annual income 
(ref=<24 million won)

24~36 million won 1.434 0.476-4.323 .522 1.251 0.345-4.535 .733 1.493 0.393-5.666 .556

36~60 million won 1.442 0.492-4.228 .505 2.414 0.660-8.832 .183 0.453 0.113-1.816 .264

60 million won < 1.141 0.312-4.179 .842 4.544 0.988-20.909 .052 0.766 0.152-3.868 .747

Working hours per week 
(ref=<48 hours)

48~60 hours 0.859 0.453-1.616 .637 0.559 0.285-1.098 .091 0.590 0.254-1.366 .218

60 hours < 2.412 0.780-7.465 .127 1.095 0.438-2.733 .847 1.956 0.659-5.807 .227

Bodily burden degree 
(ref=not hard)

Normal 1.022 0.550-1.898 .946 0.848 0.438-1.638 .623 0.648 0.305-1.373 .257

Hard 0.690 0.230-2.065 .507 1.581 0.571-4.379 .379 0.000 0.000 .998

Employ status 
(ref=regular employee) Non-regular employee 0.543 0.291-1.014 .055 1.945 1.018-3.718 .044 1.613 0.735-3.542 .233

Table 4. The impact of job stress of subjects

Characteristics Categories
Job stress

OR 95% CI p

Gender (ref=female) Male 0.619 0.256- 1.493 .285

Age (ref=50≤) 20~29 0.266 0.033- 2.121 .211

30~39 0.752 0.123- 4.611 .758

40~49 0.276 0.040- 1.897 .191

Marital status (ref=unmarried) Married 0.765 0.350- 1.669 .501

Education level
(ref=≤high school graduates)

University graduates 0.971 0.074-12.656 .982

University graduates < 2.005 0.122-32.900 .626

Annual income (ref=<24 million won) 24~36 million won 0.858 0.274- 2.689 .792

36~60 million won 0.405 0.125- 1.313 .405

60 million won < 0.090 0.013- 0.614 .014

Working hours per week
(ref=<48 hours)

48~60 hours 2.208 1.033- 4.720 .041

60 hours < 8.853 2.980-25.711 <.001

Bodily burden degree 
(ref=not hard)

Normal 1.544 0.735- 3.246 .252

Hard 5.259 1.638-16.878 .005

Employ status (ref=regular employee) Non-regular employee 3.193 1.502- 6.787 .003

Table 3. The impact of health behaviors of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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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높았다(p=.005). 고용형태는 정규직에 비해 비정

규직의 직무스트레스가 3.193배 높았다(p=.003). 

Ⅳ. 논    의

본 연구는 IT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고용형태에 

따른 흡연, 음주, 운동 등의 건강습관과 직무스트레

스의 차이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것이다. 

연구결과 IT 분야 종사자의 음주횟수는 정규직이 

더 많았고, 흡연을 하는 경우는 비정규직이 더 많았

다. Sohn(2011)의 연구에서도 정규직 근로자가 비정

규직 근로자보다 음주를 더 많이 하고, 남성 근로자

만을 대상으로 흡연여부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비정

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보다 흡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음주유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

수는 성별과 연령이었다. 성별에서는 여성에 비해 남

성의 음주가 4.824배 더 많았고, 연령에서는 50대 이

상보다 20～29세가 6.991배 더 많았다. 이는 사무직

이 여자보다 남성이 음주문제가 많으며, 연령이 증가

할수록 음주문제가 감소된다는 Kweon(2005)의 연구

와 유사하였다. Lee(2015)의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 사무직이 다른 직종에 비하여 문제

음주가 많다고도 하였다. Lee(2015)의 연구에서는 문

제음주에 관련된 요인은 20대가 가장 높아 본 연구

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Kweon(2005)은 이를 현대 

직장 조직에서 장기간의 신분 유지가 어려워 건강한 

직장인이 조직 내에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

였다.

흡연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수는 성별과 고

용형태이었다. 여성에 비해 남성에서 흡연하는 경우

가 10.285배 더 많았고,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가 1.945배 더 많았다. 이는 Kim et 

al.(2011)의 연구에서도 일치하는데, 1992년-2006년간

의 흡연 추이에서도 남성이 흡연율이 높으며, 비정규

직이 정규직보다 유의하게 높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의 흡연비가 매년 비정규직에서 높아지고 있다고 하

였다. 이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하여 더 높은 사

회·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어(Kim et al., 2011), 스트레

스 해소와 사회관계의 일환으로 비정규직이 흡연율

이 높다(Chang et al., 2008)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운동은 비정규직에서 안하는 경우가 더 많았지만,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대상자인 

IT 분야 종사자들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대부분 

오랜 동안 앉은 자세에서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운동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수는 없었는데, 사무직에서 운동행위는 일반적 특

성과 직업적 특성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와는(Yang et al., 2015) 일치하였으나, Chon et 

al.(2010)의 연구에서는 직무불안정과 보상부적절이 

영향을 미쳐 본 연구결과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Chon et al.(2010)의 연구에서는 전 산업에 대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본 연구 대상자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Yang et al.(2015)

의 연구에서 사무직 근로자의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운동의 유익성, 사회적지지, 주관적 건강감이 

유의한 영향이라고 하여 IT 종사자의 운동에 미치는 

영향요인 파악을 위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IT 종사자에게 직무스트레스는 신체질병을 일으키

는 중요한 요인이기에(Hahn & Lee, 2002) IT 종사자

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 파악은 중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 직

무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수는 연소득, 주

당근무시간, 육체적 부담정도, 고용형태이었다. 

연소득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에 비해 연소득이 

6,000만원 이상인 경우 직무스트레스가 0.090배 낮았

다. IT 산업의 임금수준은 다른 산업에 비하여 높을 

것이라 예상하지만, 실제 월평균 300만원 이상을 받

는 비율은 비IT산업체 근로자보다 낮으며, 월평균은 

차이가 없었다(Moon, 2012). IT 산업은 하도급이 1차

에서 5차 이상까지 계층화되어 있고, 원청과 하청의 

양극화가 매우 심한데, IT 종사자의 임금 수준은 이

러한 산업기반에서 고용형태별, 직종별, 사업장의 규

모별로 다르다(KLSI, 2013). 계층화된 하도급 구조는 

업무량에 비하여 낮은 임금과 월급을 제때 지불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Moon, 2012) IT 종사자가 

이직을 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Ko, 2014). 이

러한 이유로 보상부적절은 피로라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데(Cha et al., 2008), IT 기업에서 인적자원경

쟁력 향상을 위해 보상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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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Chang & Jin, 2014).

IT 사무직 근로자의 주당 근무시간이 48시간 미만

인 경우에 비해 48～60시간인 경우 직무스트레스가 

2.208배 높았으며,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직무스트

레스가 8.853배 높았다. 사무직 종사자에게 장시간 

근로에 따라 직무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

(Cho et al., 2007) 본 연구결과와 동일한 결과가 나

왔다. IT 종사자들은 비IT종사자들에 비하여 장시간 

근로가 많은데(Moon, 2012), KLSI(2013)에서는 원청

인 경우 평균 근무시간이 주 56.4시간으로 법정 근무

시간보다 많았으나, 하도급이 낮을수록 근무시간이 

늘어나며 5차 하도급인 경우는 주당 평균 근무시간

이 84.8시간이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프로젝트가 있

을 때와 없을 때의 근로시간이 차이가 있어 IT 종사

자의 근무시간에는 여러 가지 산업형태 등이 고려되

어야 함을 알 수 있다. IT 종사자의 가장 큰 이직 이

유가 잔업량이 너무 많아 여가시간을 가질 수 없다

는 이러한 근거를 뒷받침한다(Moon, 2012).

육체적 부담정도가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비해 육체적 부담정도가 크다고 생각하는 경우 직무

스트레스가 5.259배 높았다. 사무직 여성의 경우 육

체적 부담이 직무스트레스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는데(Choi & Jung, 2013), 사무

직에 있어 육체적 부담은 목, 어깨, 손, 허리 부위의 

근골격계의 통증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데(Sim et al., 

2009), 이는 장시간 컴퓨터 작업으로 인하여 견완장

애 및 시력저하 등의 VDT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음

을 의미하여 관리가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용형태

가 있다. 본 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비율이 

비정규직에서 유의하게 많았다. 또한,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직무스트레스가 3.193배 높았다. Lee et 

al.(2006)의 연구에서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무스트

레스가 정규직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IT 분야에서는 직원들

이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사업장 자체의 변동

이 심하거나(Cho & Lu, 2002), 계약직으로 근무 사

업체를 자주 이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KLSI, 

2013), 성과를 발휘해야 업무가 지속될 수 있어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고용형태별로 차이가 미쳤던 것은 흡

연, 음주와 직무스트레스이었고,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은 흡연과 직무스트레스이었다.

고용형태는 흡연과 음주에서 각기 다른 차이가 있

었는데, 정규직 근로자가 음주를 더 많이 하고, 비정

규직 근로자가 흡연을 더 많이 하였다. 그 이유는 좀 

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비정규직 근로자

가 정규직 근로자보다 근무시간이 더 길고, 초과근무

가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간적 이유로 비

정규직 근로자들이 음주는 더 적게 하고, 흡연은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직무요구도가 높은 

경우 흡연비율이 유의하게 증가한다는 나온다는 연

구 결과는(Chon et al., 2010; Yoon et al., 2015) 이러

한 근거를 뒷받침한다. 

IT 산업의 형태는 다양하고 이로 인한 고용형태도 

다양하다. 고용형태는 비IT산업체보다 비정규직 비

율이 많다(Moon, 2012). Koh et al.(2004)은 비정규직

은 정규직과는 다른 실직경험, 이직경험, 직업불안정 

등으로 직무스트레스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고 하였다. 이러한 근로자의 고용형태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더 많이 경험하여(Kim, 2017) 직무스트레

스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Kim, 2017; Nam & Yi, 

2017). 이는 근로자에게는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

(Kim, 2017; Nam & Yi, 2017), 직무만족에도 영향을 

미쳐(Koo, 2008) 이직으로의 근로손실이 일어난다. 

또한, Hwang et al.(2007)의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

스가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인한 입원율에 영향을 미

치기에 고용형태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관리가 필요

하다고 할 수 있겠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IT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고용형태에 

따른 흡연, 음주, 운동 등의 건강습관과 직무스트레

스의 차이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형

태별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흡연, 운동과 직무스

트레스가 높았으나, 운동은 유의하지 않았다. 정규직

은 비정규직보다 음주 비율이 높았다. 둘째, 대상자의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연령이었고, 흡연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과 고용형태이었다.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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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소득, 장

시간 근로, 육체적 부담정도, 고용형태이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흡연예방사업, 음주예방사업, 

직무스트레스관리사업 시 고용형태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현재 IT 종사자들에 대한 건강습관과 직무스트레스

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IT 종사자의 근로조건과 건강행태 

및 직무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 이유를 심층 분석하

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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